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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roma mixed oil with Chamomile, Lavender and Sandalwood on atopic dermatitis in NC/Nga mice 
were examined. The NC/Nga mice were divided into BMAC group, FK 506 Oinment (Tacrolimus Hydrate) group, 
and CLS group to get curative power of CLS. The amount of total IgE and IgG1 was measured and the severity 
of atopic dermatitis was assessed by the scoring procedure in NC/Nga mice. Topically applied CLS significantly 
suppressed the level of serum IgE and IgG1 in NC/Nga mice and FK506, used as reference drugs for atopic 
dermatitis, also exhibited suppressive effects against level of IgE and IgG1. The level of IgE was lower in the CLS 
group than in the FK506 group while the serum IgG1 level in the FK506 group was lower than in the CLS group. 
The treatment with FK506 and CLS reduced the skin inflammation index, especially the severity degree of atopic 
dermatitis in the skin lesioned NC/Nga mice by naked eyes was improved by treatment of FK506 and CLS. The 
results suggest that treatment of CLS in NC/Nga mice with atopic dermatitis have an beneficial therapeutic effects 
on reducing the level of IgE and IgG1 and accelerating repair of skin l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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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카모마일, 라벤더, 샌달우드를 혼합한 아로마 혼합오일(CLS)과 면역억제제(FK506)의 아토피 피부

염 치료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혈청 중 IgE(Immunoglobulin E)와 IgG1(Immunoglobulin G1)의 수준의 감소효과, 
피부 임상지수를 이용한 육안평가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IgE 수준을 낮추는데는 CLS가 더 효과적이었고, IgG1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FK506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안평가 결과를 통하여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마우스에 FK506과 CLS를 도포한 후 2주까지는 아토피 증상을 더 악화시켰으며 4주후부터는 증상완화가 현저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FK506의 효과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IgG1 수준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

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실험 조사가 필요하겠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카모마일 저먼, 라벤더, 샌달우드의 

아로마 혼합오일이 아토피 피부염의 개선에 효능이 있음이 인정되었고 이와 같이 장기간 피부에 도포하여 치료하는 

경우 CLS가 아토피 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가능성이 보임을 확인하였음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아토피 피부염, NC/Nga 마우스, IgE, IgG1, 피부병변

감성과학
제19권 2호, 2016
<연구논문>

pISSN 1226-8593
eISSN 2383-613X

Sci. Emot. Sensib.,
Vol.19, No.2, pp.27-34, 2016

http://dx.doi.org/10.14695/KJSOS.2016.19.2.27



28  신길란․김양원

1. 서론

아토피 피부염은 현재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

고, 유병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 보통 아토피 피부염

의 병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요인 등이 있다고 한다. 체내에서 아토피 피부염은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종두증, 특정 미생

물에 대한 지연성 면역반응감소, IgE 증가, 접촉 알러

지에 대한 감수성 감소, 항원에 대한 임파구의 반응

감소, 과립구와 단핵구의 화학주성 감소와 같은 현상

이 나타난다(Andrew, 2003). 아토피 피부염은 인체의 

표피에서의 가려움증, 발진, 린설, 전신건조, 피부의 

태선화 등을 생기게 한다. 이를 치료하기 위한 임상

적인 처치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제인 

Predsone, Dexamethasone, 천연물제제인 Cyclosporin 

A, Tacrolimus, Sirolimus, 면역억제제인 Pimecrolimus 

등을 사용한다(Hanifin, 1982).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은 치료직후는 효과를 나타내나 환경조건이나 환자

의 인체상태가 달라질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이 재발

되고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Elias & Schmuth, 

2009). 특히 장기간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할 경우 피

부가 위축되거나 성장지연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면역억제

제인 Pimecrolimus를 사용하더라도 피부에 홍반, 가

려움, 건조, 부종과 혈종, 짓무름, 태선화 등이 생기며 

면역력이 약화되는 단점이 있다(Smuith, 2000). 따라

서 오래 사용하더라도 부작용이 없으면서 효과가 좋

고 아토피 증상이 재발되지 않는 근본적인 아토피 치

료약물과 치료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

다. 최근에는 아토피와 같은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각

종 피부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새로운 약물의 

발굴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로마 오일이다. 아로마 오일

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불

리고 있으며, 아로마 테라피와 관련된 Im의 연구(Im, 

2003)는 아로마 테라피가 단순한 미용적 효과뿐만 아

니라 아토피를 포함한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난치성 

질환에 까지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고(Drummond 

et al., 2013; Kang et al., 2012)하고 있다. 국내에서 에

센셜 오일은 의료계 종사자나 과학자보다는 미용분

야 종사자들과 민간요법가들이 일찍부터 나름의 방

법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치료효과나 그 기전에 대

한 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에센션 오일 사

용방법, 용량, 사용부위 등이 사용자마다 다른 실정

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외국문헌에 소개된 내용들

을 주요 지침으로 활용하여 아토피 치료 및 피부관

리, 건강 증진, 심신안정, 기타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의 강력한 약리적 특성

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저먼 카모

마일, 라벤더, 샌달우드, 호호바는 미용 향장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오일들로 소염작용, 진통

효과, 면역증진작용, 강장 작용 등 다양한 효과를 발

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haskaran et al., 2013). 

캐리어 오일로 사용되는 호호바는 에센셜 오일의 희

석과 오일분자를 체내로 전달하는 캐리어로서의 소

극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

노화 방지 등 다양한 피부관리 효과를 갖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에셴셜 오일을 적당량

씩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는 각각의 오일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효과가 증진된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장함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NC/Nga 마우스를 대상으로 아로마 혼합오일

의 아토피 피부염 억제 효과를 검증하고자 내적으로는 

면역학적인 관점에서 혈청 중 IgE(Immunoglobulin E)

와 IgG1(Immunoglobulin G1)의 생성증가 지표를 비

교 측정하였고, 외적인 효과로는 피부 육안평가와 임

상지수를 관찰하여 아로마 혼합오일의 임상적 유용

성을 파악하였다.

2. 실험동물 및 임상재료

2.1.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6주령의 암컷인 SPF NC/Nga 마우스 

12마리로 체중이 15-20g이었고, Charles River Japan 

(Yokohama, Japan)사에서 공급받았다. 생쥐의 사육환경

은 온도 22±2℃, 습도 55 ± 15%, 조명은 조도 150～

300 Lux로 설정하여 12시간(07:00～19:00)을 각각 명

암으로 유지하여 2주간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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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변화가 일정하고 건강한 동물만을 선별하여 사

용하였다. 실험의 진행은 대전대학교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규정에 따랐다.

2.2. 아로마 에센셜 오일

본 실험에 사용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저먼 카모

마일(German Chamomile, Matricaria recutita), 라벤더

(Lavender, Lavendulaangustifolia), 샌달우드(Sandalwood, 

San talum album)를 호호바(Jojoba)에 각각 1:1:1로 혼

합하였고(이하 CLS라 칭함), 한국 아로마테라피협회가 

수입한 La Selection사의 essential oil을 사용하였다. 

2.3. Biostir Mite Antigen Cream

본 실험에 사용한 Biostir Mite Antigen Cream(이하 

BMAC라 칭함)은 진드기 항원인 Dermatophagoides farinae 

crude extract (BMAC antigen, lyophilized)를 원료로 하

여 제조된 것을 사용하였다. 

2.4. Tacrolimus Hydrate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면역

억제제인 Tacrolimus Hydrate(이하 FK506라 칭함)는 

동물모델에 0.1-1%를 도포하였다. 

3. 실험방법 

3.1. 피부염 유도처리

피부염을 발생시키기 위해 생쥐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① 6주령의 NC/Nga 마우스를 2주일 동안 적응시

킨 후 미리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NC/Nga 

생쥐와 2주간 같은 공간에서 동시 사육하여 항

원감작을 하였다. 

② 10주령 NC/Nga 눈에서 capillary 관을 이용하여 

100㎕의 혈액을 채혈하였다.

③ 마우스의 등부위를 제모 한 후 10주 - 13주까지 

BMAC를 1주에 2회씩 등과 목 부분에 고르게 

도포하였다.

④ 13주부터 FK506 0.3%를 주 5회 4주간, CLS 

0.025%를 주 7회 4주간 도포하였다. 그리고 

1주 간격으로 관능평가를 실시한 다음 혈액을 

채혈하고 등 부위의 피부를 절제하여 10% 포르

말린 용액에 담아 보관하였다. 

3.2. IgE, IgG1 측정

NC/Nga 마우스의 눈에서 12주, 14주, 16주에 혈액으

로부터 IgE, IgG1 농도 측정은 enzyme-linked immuno- 

sorbent assay로 하였으며, ELISA reader 450㎚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3.3. 피부 임상지수 평가 

 

피부 임상지수 평가는 아토피 피부염의 육안평가

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Matsuda(1997)법을 참고하여 

BMAC군을 도포하여 피부염이 충분히 유발되고 마

우스가 긁는 행동을 심하게 하는 시기인 12주령부터 

2주 간격으로 CLS와 FK506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피

부 임상지수는 7단계 척도를 이용하였는데, 아무런 변

화 없음 0점, 소양행동 0.5점, 소양행동 및 홍반 1점, 

린설 및 가피 1.5점, 부종 2점, 표피박리 및 짓무름 

2.5점, 태선화 3점을 부여하였다. 

3.4. 통계처리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ANOVA test를 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 

BMAC군과 FK506군, BMAC군과 CLS군과의 유의성 

검증은 Student's t-test를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 사용된 NC/Nga 마우스는 태어난 후 어

렸을 때부터 일반 사육환경에서 노출되어 자라게 되

면 10주부터 사람에서의 아토피 피부염과 유사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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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발생되게 된다. 14주령 이상 되면, 피부 건조증, 

가피 및 린설이 관찰되는 동물로서 아토피 피부염 동

물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육안평가는 제모한 NC/Nga 

마우스의 피부에 BMAC를 도포하여 아토피 피부염

을 유발시켜 관찰하였다.

4.1. IgE 생성량

IgE는 면역글로블린의 일종으로 즉시형 알러지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IgE의 양이 증가하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다(Shakid, 2000)고 한다, 일반적

으로 IgE양이 증가하면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gE양은 아토피 피부염 유발정도

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정도를 알기위해 IgE를 측정

하였으며 측정결과는 <Fig.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실험군을 

Normal군이라 하고, BMAC만을 피부에 바른 것을 

BMAC군이라 하며, BMAC를 피부에 바르고 그 위에 

FK506을 처치 한 실험군을 FK506군이라 칭한다. 또

한 피부에 BMAC를 바르고 CLS를 처치한 실험군을 

CLS군이라 칭한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주령의 생쥐에서는 

Normal군에서 IgE의 양이 85.1⨯10g/ml, BMAC군은 

89.8⨯10g/ml, FK506군은 80.3⨯10g/ml, CLS군에서

는 76.9⨯10g/ml이었다. 14주령의 쥐에서 IgE의 양이 

Normal군은 176.1⨯10g/ml, BMAC군은 248.2⨯10g/ml, 

FK506군은 250.7⨯10g/ml, CLS군에서는 233.9⨯10g/ml

로 나타났다. 16주령의 쥐에서 IgE의 양은 Normal군

은 242.6⨯10g/ml, BMAC군은 324.1⨯10g/ml, FK506

군은 296.5⨯10g/ml, CLS군에서는 225.6⨯10g/ml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BMAC를 도포하기 시작한 10주령부터 

14주까지는 IgE 양이 모든 그룹에서 직선적으로 증

가하였다. 14주에서 본 IgE 양은 Normal군에서 가장 

적었고, 16주령에서의 IgE 양 감소를 보면 FK506를 

도포했을 때 BMAC군보다는 IgE의 양이 적었으나 

아무것도 피부에 바르지 않은 Normal군보다도 IgE의 

양이 많았다. 이는 FK506군에는 10주 이후에 진드기 

항원을 도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를 BMAC군과 FK506군을 비교하여 보

면 14주에서의 IgE의 양은 증가하였지만 FK506에 의

해 증가정도는 낮출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Hiroi 등

(1998)은 FK506을 도포했을 때 IgE 수준이 감소된다

고 하는데, 그 이유는 FK506은 염증성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마우스내의 사이토카인 네트워크를 차단하

여 IgE 수준을 낮춘다고 하였다. 또한 CLS를 발랐을 

때는 IgE의 양이 FK506을 도포했을 때보다 더 낮아

졌고(p<0.001), CLS의 도포는 14주때보다도 IgE수준

이 낮아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 Effects of CLS on the levels of IgE in BMAC-induced dermatitis model of NC/Nga mice. 
The animals were administrated with normal, control, FK506 (0.3%), CLS ointment for 4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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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육안으로 볼 때는 FK506군이 아토피 피

부염을 더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였으나 IgE양의 감

소효과는 CLS군이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

는 CLS의 도포가 아토피 피부염의 근본적인 치료 방

법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된다. 

4.2. IgG1 생성량

혈장내 IgG1은 B세포가 IL-4의 반응에 의해 분화

되어 IgE가 분비됨과 동시에 IgG1의 수준이 증가되는 

면역글로블린이며, IgE와 결합할 수 있는 유전자재조

합 항체로 IgG1의 양은 IgE의 양에 영향을 미친다. 

<Fig. 2>는 16주령의 NC/Nga 생쥐 혈장내 IgG1 수준

을 나타낸 것이다. IgG1의 양이 Normal군은 1531 ㎍/ml, 

BMAC군은 2768.5 ㎍/ml, FK506군은 840.0 ㎍/ml, CLS

군에서는 1969.5 ㎍/ml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FK506군

이 BMAC군에 비하여 IgG1 수준이 현저하게 감소하

였다 (p<0.001). 또한 CLS군도 BMAC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나 (p<0.01). FK506군보다는 

CLS군 의 감소정도가 적었다. 특히 Normal 군보다도 

IgG1의 양이 많았다. 

이는 Singh(1999)의 아토피 피부염의 초기에는 제2

형 T세포에서 IL-4가 높은 수준으로 존재한다고 하

며, IgG1 수준 감소에는 FK506이 CLS보다 더 효과

적이라고 볼 수 있다.

4.3. 육안평가

<Fig. 3>은 BMAC를 도포하여 아토피 피부염을 유

발 시킨 후 FK506과 CLS를 NC/Nga 마우스에 발라 

아토피 피부염 치료효과를 사진으로 나타낸 것이다. 

A는 10주령의 NC/Nga 마우스의 등 부위를 깨끗하게 

제모하여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으며, B는 BMAC

군으로 제모한 NC/Nga 생쥐에 BMAC를 10-13주까지 

3주간 도포한 후 사진으로 13주령의 마우스는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되어 가피가 모두 벗겨지고 피부 염증

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는 FK506

을 12-16주까지 4주간 마우스에 도포한 후 사진이며 

홍반과 부종, 린설 및 가피, 표피박리와 짓무름, 태선

화 같은 전형적인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eo(2014)의 연구에서 

손상된 피부장벽에 대한 혼합오일의 회복효과를 확인

하였는데, 혼합오일이 아토피 피부장벽손상으로 증가

된 피부두께, 콜라겐 및 TGF-β를 감소시켰다고 하였

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D는 마우스에 CLS를 12-16주

까지 4주간 도포한 사진이다. 대조군인 BMAC군에 비

Fig. 2. Effect of CLS ointment on the levels of IgG1 in the serum
of BMAC-induced NC/Nga mice. The levels of IgG1 were 
determined using a commercially available ELISA kit.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compared with NC/Nga mice group data by 
student's t-test (** p < 0.01), (*** p < 0,001)

A: 10 weeks B: 12 weeks

C: 14 weeks D: 16 weeks

Fig. 3. Comparison of skin manifestation in NC/Nga mice 
between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A-Normal; before the treatment of BMAC, B-Control; BMAC- 
induced for 3 weeks
C-FK506; BMAC-induced for 4 weeks with ointment of FK506 
(0.3%), D-CLS: BMAC- induced for 4 weeks with ointment of
C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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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양행동을 동반한 홍반, 린설 및 가피, 부종, 표

피 박리와 짓무름, 태선화 등의 증상이 현저하게 감소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Table 1>은 FK506과 CLS를 

12주부터 16까지 도포하여 관찰한 결과이다. 12주에

서 FK 506군과 CLS군은 소양행동을 동반한 홍반, 린

설 및 가피, 부종, 표피 박리와 짓무름, 태선화를 볼 수 

있었고, 14주에서는 표피박리 및 짓무름, 태선화 증상

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16주에서 FK506군은 소양행동 

외에 거의 완전한 개선 효과를 관찰 할 수 있었고, CLS

군은 소양행동을 동반한 홍반이 관찰되었다. 

4.4 피부 임상지수

등 피부에 BMAC군에는 BMAC를 10주령의 NC/Nga 

마우스에 3주간 도포하고, FK506군과 CLS군에는 

BMAC를 도포한 후 2주후부터 FK506과 CLS를 12주

령의 NC/Nga 생쥐에 4주간 도포하였다. CLS 도포를 

시작한 12주부터 16주까지 개체마다 각 항목을 기록

하여 피부 임상지수를 평가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2주마다 피부염 심화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12주에 BMAC군은 1.4, FK506군은 1.6, CLS군

에서는 1.7로 나타났고, 14주에서는 BMAC군은 2.7, 

FK506군은 2.6, CLS군에서는 2.6으로 나타났다. 또

한 16주에서 BMAC군은 2.9, FK506군은 0.8, CLS군

에서는 0.9로 나타났다. BMAC군의 피부 임상지수는 

BMAC를 도포한 후 계속 증가되었고, FK506군과 

CLS군의 경우 BMAC군에 비하여 피부 임상지수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p<0.001).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한 피부임상지수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12주에 BMAC군은 린설 및 

가피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FK506군은 린설 및 가

피와 부종까지도 나타났다. CLS군에서는 소양행동

을 동반한 홍반, 린설 및 가피가 많이 나타났으며 태

선화까지도 볼 수 있었다. 이는 FK506과 CLS 도포 

12시간 후 측정하였는데, 이때는 FK506과 CLS의 도포

는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CLS가 심하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주

에는 BMAC군은 표피 박리 및 짓무름이 가장 많이 나

타났고, 태선화도 관찰되었다. 또한 FK506군과 CLS군

은 표피 박리 및 짓무름이 나타났고, 태선화는 BMAC

군보다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10주

부터 BMAC를 도포하여 13주에 증상이 가장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시기여서 1주간의 짧은 시간에 FK506

과 CLS 도포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6주에 BMAC군은 

태선화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FK506군은 소양행동

이 나타났다. CLS군에서는 소양행동과 홍반이 나타났다. 

이는 4주간 도포 후 CLS군은 FK506군보다도 소양행동

의 감소를 확인 할 수 있었고, 홍반은 FK506군에서 유

의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이는 Sugimoto 등(2006)에 

의하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소양행동은 수분 증

발이 증가되어서 항원의 흡수가 용이해지므로 피부의 

과민반응이 심화된다는 것으로 볼 때 CLS군의 장기적

인 사용은 FK506군보다도 소양행동으로 인해 나타난 

피부건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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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linical skin features and severity of atopy dermatitis skin
lesions-induced in NC/Nga mice by BMAC extract stimulation 

FK506

C L S

Ointment

Weeks

12 weeks 14 weeks 16 weeks

Table 1. Skin features of NC/Nga mice by FK506 and CLS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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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사진을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와 피부임상

지수의 결과는 거의 일치하였다. 즉,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된 NC/Nga 생쥐의 등에 FK506과 CLS를 처치한 

효과는 처치 후 2주간은 증상이 더 심화 되었으나 4주

후에는 아토피 증상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실험기간에는 CLS군보다 FK506군이 아토

피 피부염의 외적인 개선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CLS군에서의 유의적인 개선 

효과는 아로마를 장기적으로 사용시 만성적이고 난

치성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Im(2003)의 연구보

고로 볼 때 CLS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마우스에 FK506과 CLS의 처치 효과를 비교하여 검토

하면 본 연구의 실험기간 동안에 내적인 효과로 IgE 

수준을 낮추는데는 CLS가 더 효과적이고 IgG1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FK506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외적인 효과로는 FK506과 CLS를 도포한 후 2주

까지는 오히려 아토피 증상을 더 악화시켰으며, 4주후

에는 증상완화가 현저하였다. 특히 FK506의 효과가 더 

두드러졌는데 이는 내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보면 IgG1 

수준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며, 이에 관한 체

계적인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0 0.5 1 1.5 2 2.5 3

12 
BMAC - - 40 40 20 - -
FK506 - 20 40 40 - -
 CLS - - 40 - 40 20 -

14 
BMAC-CT - - - - 0 60 40
FK506 - - - - 20 40 40
 CLS - - - - 20 40 40

16 
BMAC-CT - - - - - 20 80
FK506 - 60 20 20 - - -
 CLS - 40 40 20 - - -

none: 0, pruritus action: 0.5, erythema & pruritus action: 1, dryness 
& crust: 1.5, edema: 2, excoriation & erosion: 2.5, lichenification: 3 

Table 2. Skin Clinical Index by week (unit: %)

5. 결론

카모마일 저먼, 라벤더, 샌달우드 아로마 혼합오일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NC/Nga 

마우스모델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CLS 도포가 아토

피 피부염의 개선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MAC군

과 FK506군, CLS군으로 나누어 비교 관찰하였다. 내

적인 효과로는 혈청 중 IgE와 IgG1의 수준을 측정하

였고, 외적인 효과로는 피부임상지수와 육안평가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내적인 효과를 IgE와 IgG1의 수준으로 측정한 

결과, BMAC군에 비하여 FK506과 CLS군에서

IgE와 IgG1의 수준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IgE

는 FK506보다 감소정도가 많았고, IgG1은 FK506

을 도포했을 때 CLS도포시보다 더 많이 감소하

였다.

2. CLS와 FK506을 도포시 BMAC군에 비하여 육

안으로 볼 때 아토피 피부염의 완화가 두드러졌

고, 피부임상지수도 감소하였다. FK506군은 소

양행동 외에 거의 완전한 개선 효과를 관찰 할 

수 있었고, CLS군에서는 소양행동을 동반한 약

간의 홍반만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마우스에 FK506과 CLS의 처치 효과를 비교하여검토

하면 IgE 수준을 낮추는데는 CLS가 더 효과과적이었

고 IgG1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FK506이 더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안평가결과 FK506과 CLS

를 도포한 후 2주까지는 오히려 아토피 증상을 더 악

화시켰으며, 4주후에는 증상완화가 현저하였다. 특히 

FK506의 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카모마일 저먼, 라벤더, 샌달우

드 아로마 혼합오일이 아토피 피부염의 개선에 효능

이 있음이 인정되었고 이는 장기간 CLS가 아토피 치

료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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